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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부 성폭력 실태 분석을 통하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하여 본 조사는 2010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 초·중·고 및 대학·일반 운동선수와 지도자 

및 학부모 등 총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최근 1년간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

하였고, 둘째, 운동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를 중심으로 근원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성폭력에 대한 예방실태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 실태

를 통하여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운동부 성폭력은 단순한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정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관단체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

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심어 :∣성폭력∣운동선수∣예방∣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athletes’ experiences on sexual violence in sports. To achieve this purpose, all athletes except 

professionals, coaches, athlete’s parents were targeted and finally a total of 2,041 respondents 

were selected. The main topic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e 

actual condition of sexual harassment among athletes. Second, athlete’s attitude on sexual 

violence was identified. Last,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was examined.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to build up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solution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must be multifaceted, including all 

stockholders. 

■ keyword :∣Sexual Violence∣Athletes∣Prevention∣
    

I. 서 론

최근 수년간 언론 보도나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스

포츠 현장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현실은 스포츠의 외형적 성장만을 중요시한 

체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인권유린에 제대로 된 관심과 

처방을 내리지 못한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치부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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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선수 관련 폭

력은 승리지상주의로 인해 제대로 그 현실이 드러나지 

않았고[1][7], 또한 남성중심주의 운동부 문화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6][14]. 이는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환경 속에서 

실시되는 스포츠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체육계의 자

정노력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야기하

기에 충분할 것이다[12].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한 신체적인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정서

적 문제로 변화되어 한 개인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21]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

성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성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단순한 성적 충동에 의해 일

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나 권력의 불균형

에서 기인하기 때문에[8],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성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

에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나 관계자들 역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여 왔다는 

점에서[12], 운동부 내에서의 성폭력은 고착화된 운동

부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20]. 이

는 스포츠의 특성상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계가 모호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운동부 관련 당사자들의 잘못된 인

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22]. 

대표적인 예로는 강간만이 성폭행이며, 성폭력을 유발

한 피해자의 행동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조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가 더욱 비난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피해를 당하

고서도 그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10]. 

따라서 운동부 관련 당사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근

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

나 운동선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숙한 운동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

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하여 학생선수 폭력 예방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문

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6월 ‘학교체육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도록 촉

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및 개선에 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지도자에 의한 성폭행 사

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크고 작은 선수 성폭력 문제

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

안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 온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

고를 통해 사태해결책을 제시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3]. 이러한 근시안적

인 사고를 통해서 파생된 결과로 인해 운동부 성폭력 

해결책은 신고센터 설치나 선수 접촉, 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등 행정이나 

조직 설치에 등 외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측면들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폐지되거나 조직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사전에 예

방하고, 만약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차원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1].

물론 이러한 성폭력 문제가 운동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운동선수들은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환경 속

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장거리 원정경기, 합숙훈

련, 대회 및 시합 등을 통해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위치

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9]의 연구에 의

하면 직장운동부내 성폭력 피해율이 16.1%이며 학생선

수의 성폭력 경험은 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부 성폭력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단

순한 역학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학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 속에

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17]. 성폭

력 문제는 단순히 운동부 내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사회분야에서 젠더 관계 유형의 맥락을 이

해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4][18].

최근 들어 이러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데[1]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 지도자의 

인식을 통해 성폭력을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연구[16], 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운동선수를 상대로 운동부내 

실태 성폭력 실태 및 분석을 실시하여 대응방안을 도출

한 연구[14],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이 선수들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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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대인관계문제와 운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3] 등이 실시되어 운동선수 성폭력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동부의 성폭력 문

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대규모 단위의 실태조사가 부족

한 실정인데[5], 이러한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운

동선수 관련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동부 성폭력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

는 대규모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성희

롱, 성추행, 강간 등 세 분야를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

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분야로 한정하여 결과를 

제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성추행’과 ‘강간’ 관련 데이

터가 협소해서 학술적인 자료로서의 근거가 부족하다

는 점과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가 ‘성추행’과 ‘강간’

을 포함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성희

롱’의 협소한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

구는 그동안 행해진 대부분의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가 과거의 최근 폭력의 구분 없이 포괄적인 기간을 제

시함으로써 정확한 실태조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착안하여[1], 기억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근 

1년간의 성폭력 경험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용어와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의 포괄적인 측면은 훼손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

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운

동선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해보고, 둘째,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대처

를 통해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

로 운동부 내에서 행해지고 운동부 예방 실태를 통해 

운동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10년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 

초·중·고 및 대학·일반 운동선수와 지도자 및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운동선수의 경우 대한체육회 

종목별 선수등록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유층집락 무선 

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지도자 및 학부모의 경우는 성

폭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종목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으로 개인종

목과 단체종목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종목은 육상, 수영, 

양궁, 체조, 레슬링,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고, 단체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 세

팍타크로, 수구 등 7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운동선

수 1,830명, 지도자 210명, 학부모 110명 등 총 2,15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

성실하거나 누락된 것을 제외한  총 2,041명(운동선수 

1,734명, 지도자 202명, 학부모 105명)의 설문지가 조사

되었다. 운동선수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구분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계(명)

성별 남자 1,215 70.1 1,734여자 519 29.9

지역
별

수도권 710 40.9

1,734
중부권 265 15.3
영남권 349 20.1
영동권 135 7.8
호남권 275 15.9

학교
급별

초등학교 439 25.3
1,734중학교 552 31.8

고등학교 400 23.1
대학 및 일반 343 19.8

종목
별

개인종목 958 56.8 1,734단체종목 776 43.2

운동
기간

2년 미만 450 26.0
1,7342-5년 미만 529 30.5

5-8년 미만 363 20.9
8년 이상 392 22.6

표 1. 운동선수 표본의 특성

2. 조사도구
본 설문지는 연속적인 자료 산출을 위하여 2005년 선

수폭력실태조사의 설문지 틀을 유지하였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성폭력 실태에 파악에 필요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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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본 설문지의 주요 구성은  성폭력 실태, 성

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 성폭력 예방 실태 등 3개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성된 설문지는 문항의 완성도

와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조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대상자들이 

속한 학교나 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개인 정보의 비밀 유지를 조사의 최

우선으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를 수거하여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를 3차에 걸친 검색과정을 거쳐 제외시

켜, 신뢰성이 검증된 설문지만을 코딩 지침에 따라 자

료를 입력하였다. 입력이 완료된 자료는 Excel 프로그

램과 SPSS(Versio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측치

와 이탈치(Outlier)를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최종으로 

수집된 설문지 자료의 항목별 단순 빈도표와 백분율을 

계산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1. 운동선수 성폭력 실태
1.1 성폭력 피해 경험
최근 1년 동안의 성희롱 피해는 [표 2]과 같으며, 전

체 운동선수 중 26.4%가 경험하였으며, 성별로는 전체 

남자 운동선수의 24.9%, 여자 운동선수의 29.8%가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개인종목이 27.9%, 

단체종목이 24.5%로 나타났다. 

표 2. 성폭력 피해 경험(성별, 종목별)           단위: %
구분 남 여 개인종목 단체종목 전체 성폭력전체

성희롱 24.9 29.8 27.9 24.6 26.4
26.6

성추행/강간 1.0 1.9 1.1 1.5 1.3

1.2 성폭력(성희롱) 가해자
최근 1년 동안의 성희롱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표 3]

과 같이 전체 피해자(복수응답)의 62.9%가 ‘지도자(코

치 및 감독)’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1.1%가 ‘선배 

선수’, 10.6%가 ‘동료 선수’라고 응답하였다. 1년 동안 

성희롱 피해를 당한 평균 횟수는 5.69회로 조사되었다.

표 3. 성폭력 가해자 실태                        단위: % 
구분 지도자 동료 선배 기타 피회횟수

비율 62.9 10.6 31.1 2.3 5.69회

1.3 성폭력(성희롱) 경험 후 피해 유형
성희롱 경험 이후 피해에 대한 질문에 [표 4]와 같이 

‘아무런 피해증상이 없었다’가 44.7%, ‘운동하기가 싫어

졌다’가 26.8%, ‘불안이나 짜증, 우울, 불면증 등의 심리

적 변화’가 24.6%, ‘학교에 가기가 싫어졌다’가 3.1%,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가 1.3%, ‘통증(두통, 

근육통, 배아픔 등)’이 0.9%, 기타 3.5%로 나타났다. 응

답률이 높은 상위 3가지 피해유형에 대하여 성별에 따

른 응답을 살펴보면 ‘심리적 변화(불안, 짜증, 우울, 불

면증)’을 선택한 전체 남자, 여자 운동선수는 각각 

16.8%, 39.2%가 응답하였다. ‘운동하기 싫어졌다’의 경

우 각각 29.5%, 21.5%로 나타났으며, ‘아무런 피해증상

이 없었다’의 경우 각각 49.0%, 36.7%로 나타났다.

표 4. 성폭력 피해 후 피해 유형                  단위: %
구분 남 여 전체

신체 통증 0.7 1.3 0.9
심리적 변화 16.8 39.2 24.6

학교에 가기 싫음 2.0 5.1 3.1
공부가 되지 않음 1.3 0.0 0.9
운동하기 싫어짐 29.5 21.5 26.8

주위 사람과의 관계 소원해짐 0.7 2.5 1.3
아무런 피해증상 없음 49.0 36.7 44.7

기타 2.7 5.1 3.5

2.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
2.1 성폭력(성희롱) 경험 시 대처 방법
[표 5]와 같이 전체 응답자(복수응답)의 56.4%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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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혹은 무서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함’이라고 

답했으며, 24.0%가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16.0%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구’, 4.0%가 ‘상

대방에게 똑같은 행동을 함’, 3.1%가 ‘소리를 지름’, 

0.4%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을 선택하였다.

표 5. 성폭력 경험 시 대처 방법                 단위: %
구분 남 여 전체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 17.6 36.4 24.0
당황해서 아무런 행동을 못함 58.8 51.9 56.4
싫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구 16.9 14.3 16.0
상대방에게 똑같은 행동을 함 5.4 1.3 4.0

소리를 지름 2.0 5.2 3.1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0.7 0.0 0.4

기타 4.1 0.0 2.7

2.2 성폭력(성희롱) 경험 후 도움 요청
[표 6]와 같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5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혹

은 선후배(22%)’, ‘부모나 가족(18.5%)’, '운동부 지도자

(1.9%)’, ‘학교 선생님(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성폭력 경험 후 도움 요청                 단위: %
구분 전체

부모나 가족 18.5
친구 혹은 선후배 22.0

운동부 지도자(감독 혹은 코치) 1.9
학교 선생님(양호, 상담, 담임 등) 1.6

전문상담소에 상담 0.3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52.7

기타 5.1

2.3 성폭력(성희롱) 경험 후 도움 미요청 이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표 7]에서 보

듯이 전체 응답자의 60.1%가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협박이나 보복

이 두려워서(17.4%)’, ‘나의 운동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

을까 두려워서(8.7%)’,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4.3%)’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4.3%)’가 그 뒤를 이었다. 

표 7. 성폭력 경험 후 도움 미요청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60.1
가해자를 용서했기 때문 2.2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방법을 몰라서 4.3
주위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서 2.2

부끄러워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4.3
운동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서 8.7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6.5
협박 보복이 두려워서 17.4

기타 2.9

3. 성폭력 예방 실태
3.1 성폭력 담당기관 유무
학교 및 소속팀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곳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운동선수의 경우 전

체의 11.4%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없다’가 36.2%, 

‘모른다’가 52.5%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경우 ‘있다’가 

36.7%, ‘없다’가 21.8%, ‘모른다’가 41.5%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경우 ‘있다’가 27.2%, ‘없다’가 28.2%, ‘모른다’

가 44.7%로 나타났다.

표 8. 학교 내 성폭력 담당 기관                  단위: %
구분 선수 지도자 학부모

있다 11.4 36.7 27.2
없다 36.2 21.8 28.2
모른다 52.5 41.5 44.7

3.2 성폭력 예방 법 대처법 숙지 여부
성폭력의 예방법 혹은 대처법에 대해 [표 9]와 같이 

운동선수의 37.2%가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알

고 있다’는 62.8%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경우 ‘전혀 모

른다’가 20.2%, ‘알고 있다’가 79.8%로 나타났고, 학부모

의 경우 ‘전혀 모른다’가 32.7%, ‘알고 있다’가 67.3%로 

나타났다. 즉, 운동선수 10명 중 약 4명, 지도자 10명 중 

약 2명, 학부모 10명 중 약 3명이 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체계적인 성

폭력 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폭력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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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폭력 예방법(대처법) 숙지 여부          단위: %
구분 선수 지도자 학부모

전혀 모름 37.2 20.2 32.7
알고 있음 62.8 79.8 67.3

3.3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부(지도자, 학부모)
선수들이나 자녀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험은 

[표 10]과 같이 지도자의 73.7%가 ‘있다’라고 응답했으

며 26.3%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49.5%

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50.5%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10.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지도자, 학부모)     단위: %
구분 지도자 학부모

있음 73.7 49.5
없음 26.3 50.5

Ⅴ. 논의 

현재 운동부 내의 성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종의 학습효과를 재생산하며 점차 운동부의 하위문

화로 고착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실로 인해 학교 운동부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정상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선결조건일 것이다.  

따라서 운동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운동

부에 내재되어 있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첫째, 성폭력 실태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보자면 우

선 최근 1년 동안 운동선수의 성희롱 가해자는(복수 응

답) 전체 피해자의 62.9%가 ‘지도자(코치 및 감독)’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동부 내 성

희롱 문제는 훈련 도중 지도자와 선수간의 신체접촉이 

많고, 합숙훈련이나 전지훈련 등으로 집을 떠나 지도자

와 선수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며, 막강한 권한을 행

사하는 지도자의 지배하에 운동부가 운영된다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반적으

로 성폭력의 재발 빈도는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해 지도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운동선수들을 보호하고 성폭

력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주목 할 사실은 성희롱 및 성추행의 주요 가해자는

(복수응답) ‘지도자(코치 및 감독)’로 나타났지만, ‘동료

선수 혹은 선배선수’에 의한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는 주

로 여성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자 운동선수 역시 성희

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시 여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남자 운동선수들을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롱 경험 후 피해 유형으로는(복수응답) ‘아무런 

피해증상이 없었다’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

동하기 싫어졌다’가 26.8%, ‘심리적 변화(불안, 짜증, 우

울, 불면증)’가 24.6%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운동선수도 있는 반

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운동선수가 상존함을 보

여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성희롱 피해 후 ‘운

동하기 싫어졌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를 살펴보면, 성희

롱 피해 경험 후 52.7%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희롱 피해 당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대처 방식으로 

인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지기 어려워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성희롱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운동부 

내에서 성희롱이 재발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이기 보

다는 감추고 숨겨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게 되어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친구 혹은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2.0%, ‘부모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8.5%로 나타났고 ‘운동부 지도자(감독 및 코치)’에게

는 1.9%만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구 혹은 선후배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만

으로 실질적인 성희롱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 경험 후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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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던 52.7%의 운동선수 중 도움을 요청하지 않

은 주된 이유로 60.1%가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26.1%가 ‘협박,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나의 운동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서’라고 응답하였다. 즉,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성희롱의 심각성

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한 도움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염려되어 성

희롱 피해 자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

는 우선 성희롱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운동선수들에게 교육시키고, 성희롱 피해를 신

고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선수에게 돌아가지 않

도록 철저한 비밀 유지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셋째, 성폭력 예방 실태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운

동선수, 지도자 및 학부모 모두 학교 및 소속팀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

도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성폭력

의 예방법 혹은 대처법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인식부족이 운동부 주체들의 성폭력 예방 인식 및 부재

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신설하고 선수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홍

보 및 선전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도자의 73.7%, 학부모의 49.5%가 선수들이나 

자녀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다. 이는 학부모 두 명 중 한 명은 자녀에게 성폭력 예

방교육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학부모

가 성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되

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검증된 기관에서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

방법과 대처법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 실태를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대

처 및 태도를 살펴보고 예방실태를 통하여 운동선수 관

련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 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뿐만 아

니라 동료선수나 선배선수도 포함되고, 일반적인 통념

과는 달리 남자 선수 또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운동부에 관련된 모든 선수

나 지도자들이 잠재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에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의 피해에 대해 많은 피해자들이 소극적

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이 제일 높고, 그 이유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

하지 않아서거나 협박보복이 두려워서라는 답변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보아 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폭력 담당기관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고 대

처방법에 대한 숙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차원

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선

수들에게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지도자와 학부

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지도자와 학부모를 대상

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근본

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운

동부 관련 주체들의 운동부 성폭력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선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환

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고 운동선수 개개인의 무한한 

가능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운동선수 성폭력을 조장하는 학교 및 사회 분위기

를 쇄신하고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유관 단

체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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